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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섭의 관점에서 보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

≪불꽃을 향하여≫, Op. 72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 원 선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전문연구원)

Ⅰ. 들어가면서

이 연구는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의 피아노 시곡(piano 

poem)을 통섭(consilience)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로, 그의 마지막 피

아노 시곡인 ≪불꽃을 향하여≫(Poème “Vers la flamme,” Op. 72)에 대한 접

근을 그 목표로 한다. 

‘통섭’이란 학문 간의 벽을 넘은 “지식의 통합”을 뜻한다.1) 그러나 연구의 

시작에 앞서 분명히 할 점은,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섭’은 문제 해결을 위

한 ‘전략적 차원’의 의미로 음악 외적 요소들의 다각화된 접근을 강조한 것이

며, 특히 문학계에서 스크리아빈을 보는 연구적 관점을 음악적 차원으로 편입

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라

는 장르로 표출된 스크리아빈 음악에 투영된 문학적 상상력과 함의들을 러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523).

1) 오명석의 연구에서는 consilience(jumping together)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사물
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다’는 뜻의 통섭(統攝)으로 되어있으나 
‘사물에 널리 통하는 지식 통합’의 뜻에는 오히려 통섭(通涉)이 그 의미에 부합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 본문의 ‘통섭’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겠다. 오명
석, “지식의 통섭(通涉)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2 (2012),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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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은세기2) 문화의 맥락 아래 그의 음악을 바라보는 문학계의 시각들과 그 배

경들로부터 수렴해보려는 것이다. 

스크리아빈의 작품에는 ‘비극적 시’(Poème tragique), ‘악마의 시’(Poème 

satanique), ‘신성한 시’(Le Poème divin), ‘법열의 시’(Le Poème de 

l’extase) 등 ‘시’의 표제가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곧 스크리아빈의 

걸작들이 탄생한 장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스크리아빈의 전기3)를 쓴 바

워스(Faubion Bowers)는 스크리아빈이 추구하는 목표가 ‘가장 작은 음악적 

구조에 최대한의 음악적 생각을 담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4) 특히 그의 

피아노 시곡이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묘사’한 곡에 붙여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5) 바워스의 언급에서처럼 스크리아빈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이 ‘압축’된 음악이었다면, 이는 문학에서 ‘시’의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

에 스크리아빈의 음악적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장르가 피아노 시곡이라는 가

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시각에서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은 

‘소곡’이라는 음악이 갖는 성격적 측면과 더불어 ‘시’라는 장르가 갖는 문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아노 시

곡은 지금까지 스크리아빈 연구의 대상으로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6)을 통해 밝혀진 바, 통섭적 시각을 갖춘 연구들이 적극적

2)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문예부흥 시기를 의미한다.

3) 전기의 내용에 대해 살피는 일은 음악적 표현이나 그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한 보
완적 역할보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란 차원에서의 확인과정으로 보아야 할 필요
가 있다.

4) Faubion Bowers, Scriabin: A Biography, second, revised edition (NY: 
Dover Publications, Inc., 1996), 331.

5) Bowers, Scriabin: A Biography, 334.

6) 선행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골드와이어(Bettsylynn Dunn Goldwire)의 
연구는 스크리아빈의 작품 시기를 네 시기(1886-1902, 1903, 1905-1910, 
1910-1915)로 구분하여 피아노 시곡의 각 시기별 양식상의 특징 및 화성어법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타 문헌들에서와는 달리 피아노 시곡이 처
음으로 발표된 1903년을 독립적인 시기로 구분시키므로 이 시기가 갖는 피아노 
시곡의 가치들에 주목한다. Bettsylynn Dunn Goldwire, “Harmonic Evolution 
in the Piano Poems of Alexander Scriabin,” (DMA. Dis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4). 로드리게츠(David Rodríguez de La Peña)의 연구는 
스크리아빈의 첫 4개의 피아노 시곡에서 나머지 16개의 피아노 시곡들이 변화⋅

발전된 것임을 가정하고 그 연관성들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통해 그는 스크리아빈
의 음악이 기본적으로 전통 형식을 고수하려 하나, 동시에 기능화성에서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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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을 ‘음악과 시의 의미적 함

축’이란 점에 단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통섭’에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음악과 문학으로의 연결체계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결과들은 스크리아빈의 음악언어들을 재

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불꽃을 향하여≫는 스크리아빈의 마지막 피아노 시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선 피아노 시곡들의 특징들을 포괄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섭의 과정을 통한 ≪불꽃을 향하여≫로의 접근을 제시하므로 이 곡에 나타

난 음악적, 시적 언어들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스크리아빈으로의 통섭

1. 왜 통섭인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는 ‘통섭’, 또는 ‘융합⋅융복합’(convergence)

에 관련된 연구들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았다. 혹

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긴 가장 큰 원동력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7)이라고도 하나, 학문의 사변적 영역을 넘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개별학문으로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복잡한 메타담론8) 등을 차

치한다면, 이 같은 수렴적 접근법들이 갖는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긍정적 측면

음악어법들을 쓰게 되므로 생기는 형식과 화성 간의 마찰을 지적하며 20세기 전환
기적 작곡가로서 스크리아빈의 위치를 조명한다. David Rodríguez de La Peña, 
“Development of Formal Structure in the Piano Poems of Alexander 
Scriabin,”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1999). 이외에도 스크리아
빈 피아노 시곡들에 대한 국내 석사학위 연구들은 스크리아빈 음악의 시기별 경향
과 더불어 피아노 시곡의 전반적인 특징, 음악적 배경들에 대해 논한 연구들로 그 
접근방법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된다.

7)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장우, “창조경제와 대학의 역할,” �대학교육� 
181 (2013), 22-29.

8)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기호, “융합, 통섭, 또는 융복합, 그 의미와 
환원가능성,” �인문논총� 41 (2016), 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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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연구에서의 ‘통섭’은 스크리아

빈의 피아노 시곡이 ‘음악으로서의 시, 시로서의 음악’이라는 가정 아래 음악

과 시의 의미 통합을 이끌며, 피아노 시곡이 갖는 음악과 시의 종합적 이해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스크리아빈에 관한 연구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들을 중심으로 주로 화성어법

들을 고찰하려는 일과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등장한 신비화음(mystic 

chord)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려는 일에 상당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영역의 연구들은 음악이론의 주요 방법론들에 의해 이미 깊이 있는 

접근들이 진행되어온 터라 이 방식들을 다시금 끄집어낸다는 것은 작금의 흐

름으로 볼 때,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9)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크리아빈 음악을 보는 연구

자들의 관점이 점차 순수 음악이론의 적용에서 음악 외적 측면들을 편입시키

는 쪽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10) 즉 이 같은 변화에는 타라스티

(Eero Tarasti)의 언급처럼 음악을 시간성 상의 ‘하나의 현상’11)으로 받아들

였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의 통시적 안목의 변화 

9) 대표적 연구로는 귄터(Roy J. Guenther)에 의해 소개된 러시아 이론가 더노바의 
연구(“Varvara Dernova’s System of Analysis of the Music of Skryabin,” 
in Russian Theoretical Thought in Music, ed. Gordon D. McQuere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1983), 166-216.), 쉔커이론과 집합이론에 근
거한 베이커의 연구(James M. Baker, The Music of Alexander Scriabin (New 
York, CT: Yale University Press, 1986).), 음악철학적 관점을 포함한 타루스킨
의 연구(Richard Taruskin, “Scriabin and the Superhuman: A Millennial 
Essay,” in Defining Russia Musically: Musical and Hermeneutical Essay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08–359.), 네오리만 이
론에 기초한 카렌더의 연구(Clifton Callender, “Voice-Leading Parsimony in 
the Music of Alexander Scriabin,” Journal of Music Theory 42/2 (1998), 
219-233.) 등을 들 수 있다. 

10) 예를 들어, 베이커의 80년대 연구들에서는 전적으로 분석적 시각에 의해서만 결과
를 제시한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연구(“Structure as a Prism for Mystical 
Philosophy,” in Music Theory in Concept and Practice, eds. James M. 
Baker, David Beach, and Jonathan W. Bernard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1997), 53–96.)에서는 신지학에 따른 영향력들
을 연구결과로 포함시키고 있다.

11) Eero Tarasti, A Theory of Musical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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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필연적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스크리아빈에 관한 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시화된 적이 없

는 부분들에 대한 뚜렷한 제시라기보다는 그의 음악에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

들을 다각적인 관점과 다양한 해석의 잣대를 대어 새롭게 조명해낸 것이란 사

실에 있다. 

연구의 본질이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화된 과정들을 제시하고 미

해결된 부분들에 대해 후속 연구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에 둘 수 있을 것

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유일한 목적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에 있다면, 연

구자들은 그것에 부합되는 답을 얻기 위해 제일 유용한 체계들을 찾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크리아빈에 관한 문학계의 연구적 시각들

을 고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의 피아노 시곡을 음악 장르로서의 이해와 ‘시’

라는 문학 장르로서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2. 문학계에서의 스크리아빈

문학계에서 다루어진 스크리아빈의 연구적 시각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스크리

아빈과 그의 음악을 해석하는 다각화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예 1>은 스크리아빈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 문학계에서의 

접근들이다.

저자(년도) 제목 비고

국
외

Ralph E. Matlaw

(1976)
Scriabin and Russian Symbolism 비교문학

Marina 

Kostalevsky

(1998)

The Birth of Poetry from the Spirit of 

Criticism: Ivanov on Skrjabin
러시아문학

Brad M. Damarè
(2008)

Music and Literature in Silver Age Russia: 

Mikhail Kuzmin and Alexander Scriabin
러시아문학

Polina Dimcheva 

Dimova(2010)

Beautiful Colored, Musical Things: Metaphors 

and Strategies for Interartistic Exchange in 

Early European Modernism

비교문학

<예 1> 스크리아빈에 관한 문학계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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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외의 연구들을 보면, 비교 문학 학술지에서 다뤄진 매트로(Ralph E. 

Matlaw)의 연구에서는 상징주의의 배경과 함께 시인이자 작곡가로서의 스크

리아빈이 당대의 거장인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 1890-1960)와 이바

노프(Vyacheslav Ivanov, 1866-1949)에 미친 상호영향력들에 대해 거론한

다.12) 러시아 문학 학술지에서 다뤄진 코스탈레프스키(Marina Kostalevsky)

의 연구에서는 이바노프가 스크리아빈에 대해 다룬 세 가지 아티클을 ‘도스토

예프스키(Fyodor Dostoyevsky, 1821-1881)에 대한 솔로비요프(Vladimir 

Solovyov, 1853-1900)’, ‘푸쉬킨(Aleksander Pushkin, 1799-1837)에 대

한 도스토예프스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 대한 푸쉬킨’과 대비시켜 스크리아

빈을 바라보는 이바노프의 시각들로 재조명한다.13)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 논

문에서 다뤄진 다마레(Brad M. Damarè)의 연구에서는 미하일 쿠즈민

(Mikhail Kuzmin, 1872-1936)의 ≪알렉산드리아의 노래≫(Alexandrian 

Song, 1906)와 스크리아빈의 �법열의 시�(Le Poème de l’extase)를 중심으

로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비교⋅고찰한다.14) 특히 이 연구에서 다마레는 독일 

철학과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 아래 음악과 문학을 동시에 훈련받은 두 예술

가의 성장배경이 시의 구조와 형식면에서 러시아의 전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유형의 음악-시학(musico-poetics)을 탄생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 

12) Ralph E. Matlaw, “Scriabin and Russian Symbolism,” Comparative 
Literature 31/1 (1976), 1-28.

13) Marina Kostalevsky, “The Birth of Poetry from the Spirit of Criticism: 
Ivanov on Skrjabin,” Russian Literature 44/3 (1998), 317-329.

14) Brad M. Damarè, “Music and Literature in Silver Age Russia: Mikhail 
Kuzmin and Alexander Scriabin,”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2008).

저자(년도) 제목 비고

국
내

이덕형(1994)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시학: 自我의 和聲 러시아문학

임혜영(2014)
파스테르나크의 ≪안전 통행증≫에 구현된 

리얼리즘 시학
러시아문학

이지연(2015)
스트라빈스키와 러시아 은세기: 

유라시아주의와 파시즘 사이에서
러시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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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교 문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뤄진 디모바(Polina Dimcheva 

Dimova)의 연구에서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의 ≪살로메

≫(Salomè, 1891), 스크리아빈의 ≪프로메테우스≫(Prométhée)와 이바노프

의 상징주의,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시학에 대해 미학적, 

문화적, 과학적 맥락에서 유럽의 초기 모더니즘이 갖는 종합적 특징에 대해 

다루며 비교 문학에서의 간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15)

국내에서 스크리아빈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단 한 건이다. 이는 

러시아 문학에서 다뤄진 연구로, 스크리아빈의 �법열의 시�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분석한 연구로 스크리아빈의 작품세계와 자아 관계에 대한 예술적 

심미관을 논한다.16) 그 외에 스크리아빈이 부분적으로나마 다뤄진 연구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파스테르나크의 리얼리즘 시학의 양상을 설명하

며 파스테르나크와 스크리아빈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17) 스트라빈스키

(Igor Stravinsky, 1882-1971)의 ≪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1913)을 러시아 은세기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다루며 스크리아빈에 대한 스크

리아빈의 영향력을 언급한 부분 등이 포함된다.18) 

결과적으로 문학계에서 다뤄진 스크리아빈에 관한 일차적인 관심사는 스크

리아빈에게 노출된 상징주의의 배경,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오케스트라 곡의 

제목이기도 한 동명의 자작시 �법열의 시�에 관한 것으로, 당대의 문학적, 음

악적 영향력과 그 전후 관계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계

에서의 연구들은 스크리아빈의 실제 음악을 가지고 문학의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들은 아니다. 물론 학문 간의 상호보완적 측면들에 대한 통섭이 그의 음

악 안으로 구체화되어있는 연구들도 아니다. 다만 스크리아빈이 갖는 문학계

에서의 상호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통섭, 즉 학문 간의 ‘더

15) Polina Dimcheva Dimova, “Beautiful Colored, Musical Things: 
Metaphors and Strategies for Interartistic Exchange in Early European 
Modernism,”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0). 

16) 이덕형,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시학: 自我의 和聲,” �노어노문학� 6 (1994), 
95-125.

17) 임혜영, “파스테르나크의 ≪안전 통행증≫에 구현된 리얼리즘 시학,” �노어노문학�

26/4 (2014), 229-256.

18) 이지연, “스트라빈스키와 러시아 은세기: 유라시아주의와 파시즘 사이에서,” �러시
아연구� 25/1 (2015), 9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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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넘나듦’19)의 시각에서 다루어진 문학계의 연구적 시각을 음악으로 받아

들일 경우, 스크리아빈의 음악관과 그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스크리아빈이 갖

는 ‘시학’으로서의 ‘시곡’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피아노 시곡으로의 통섭

1. 음악 장르로서의 피아노 시곡

스크리아빈은 1903년 ≪두 개의 시≫(2 Poèmes, Op. 32)를 시작으로 1914

년 ≪불꽃을 향하여≫에 이르기까지 20곡의 피아노 시곡을 남겼다.20) <예 2>

는 그가 남긴 세 개의 오케스트라 시곡 및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시곡의 작

곡연대21)를 비교⋅분류한 것이다.

피아노 시곡
오케스트라 

시곡

피아노 

소나타

1903-

1904

2 Poèmes, Op. 32/ Poème tragique, Op. 

34/ Poème satanique, Op. 36/ Poème, 

Op. 41/ 2 Poèmes, Op. 44/ Poème 

fantastique, Op. 45, No. 2

Le Poème 

divin, Op. 

43(1903-4)

4번
(1903)

<예 2>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 목록

19) Edward O. Wilson, �지식의 대통합, 통섭�(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재천⋅장대익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5), 10.

20) Boris de Schloezer, Scriabin: Artist and Mystic, trans. Nicolas Slonimsk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9-49.

21) 스크리아빈의 전기를 기록한 대표 문헌으로는 헐(Arthur Eaglefield Hull, A 
Great Russian Tone Poet: Scriabin (New York: AMS Press, 1970.), 슐로쪄
(각주 20참조), 바워스의 것(각주 4참조)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헌에는 스크리아빈 
작품의 작곡연대와 시기별 구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헐의 경우는 이를 
1886-1896, 1897-1905, 1905-1915로 나누고 있으며, 슐로쪄는 1886-1902, 
1903-1909, 1909-1915로 나누고 있다. <예 2>의 분류는 피아노 시곡이 작곡되
지 않은 공백기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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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시곡
오케스트라 

시곡

피아노 

소나타

1906-

1907

Poème ailé, Op. 51, No. 3/ Poème, Op. 

52, No. 1/ Poème languide, Op. 52, No. 3

Le Poème de 

l’extase, Op. 

54(1905-7)

5번
(1907)

1910-

1914

Poème, Op. 59, No. 1/ Poème-Nocturne, 

Op. 61/ 2 Poèmes, Op. 63/ 2 Poèmes, 

Op. 69/ 2 Poèmes, Op. 71/ Poème “Vers 

la flamme,” Op. 72

Prométhée

(Le Poème 

du feu), Op. 

60(1909-10)

6번, 7번
(1911), 

8번, 9번,

10번
(1913)

<예 2>에서와 같이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은 1903년을 시작으로 그의 

중⋅후기 작품 전반에 걸쳐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오케스트라 시곡이나 

피아노 소나타의 작곡시기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은 그의 피아노 시곡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 시

곡이나 피아노 소나타들에 대한 압축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예 2>의 결과는 스크리아빈의 주요 악곡들의 음악적 내용이나 

시도들이 시연 혹은 재연의 측면에서 피아노 시곡이라는 소곡의 형태로 활용

되고 압축되어있을 가능성들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은 비극, 사탄, 판타지 등 작품의 제목을 제외하면, 외부적으로는 문학과

의 그 어떤 연결도 표제적으로 맺고 있지 않은 독자적인 노선을 보인다. 따라

서 스크리아빈 피아노 시곡의 대상에 대해 헤아리는 일은 연구자에게 있어 오

히려 여러 해석의 다양한 관점들을 인정하게 하며 시적 상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만큼 유연할 수 있게 한다.

2. 문학 장르로서의 피아노 시곡

<예 2>의 결과에 <예 1>에서와 같은 문학계의 연구들을 통한 시각을 더하면, 

문학 장르로서 읽어내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의 첫 번째 관점은 러시아 

은세기 문화에 있다. 모넬(Raymond Monelle)은 음악이 갖는 ‘문화적 시간

성’의 의미들을 거론하면서 음악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이 역사, 문화 및 타 예

술과 관련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22)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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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다뤄진 스크리아빈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그를 당대의 문학과 

동일한 ‘문화권’의 배경 안에서 그 특징들을 읽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러시

아 문화예술의 천년� (2009)에 따르면, ‘문화’는 변하지 않는 특성들에 대한 

‘공시적 구조’와 변화를 거치는 역사적 요소들의 ‘통시적 체계’들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하고 그 교차점에 ‘체계를 위한 체계’가 생겨나며 이것이 러시아 문화 

전반을 읽을 선결적 전제임을 강조한다.23) 즉 이는 문화를 보는 수직적 관점

과 수평적 관점의 교차점에 그 시대의 모든 현상들이 놓이게 된다는 의미인

데, 음악 역시 동일한 문화적 시간 안에서 이해되는 산물이므로 문학과 동등

한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은세기의 문맥 아래서 ‘음악으

로서의 시, 시로서의 음악’을 표방하고 있는 피아노 시곡은 러시아 은세기 문

학의 한 장르로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을 ‘러시아 상징주의’의 맥락 아

래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모든 예술분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르가 음악이며 직관적 

명료성을 가진 제일 보편적인 언어라고 보았다. 바로 이를 계승한 것이 러시

아의 상징주의자들인데,24) 이들은 음악을 가장 초월적이고 자유로우며 운동적

인 것으로 보고 스스로의 목표를 ‘음악처럼 되는 것’으로 삼았다.25) 즉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은 모든 예술작품에 음악이 잠재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예술의 

영혼이 음악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은 음악으로부터 자신의 상징 

개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게 되므로, 결국 러

시아 상징주의자들에게 음악은 ‘체계의 체계’, ‘상징의 상징’이 되게 된다. 또

한 이들은 더 나아가 예술가의 창조 행위 속에서 직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22) Raymond Monelle, The Sense of Music: Semiotic Essay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3-13.

23) 이덕형, �러시아 문화예술의 천년�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17.

24) Arthur Schopenhauer,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곽복록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5), 322-323. 

25) 김희숙의 연구에서는 쇠얀 키에르케고르의 글(“햇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도 음악은 들어간다.”)을 예로 드는데, 이는 결국 모든 예술작품이 상징적인 것이며 
그 최고의 단계에 음악이 있는 것이기에 최상의 목표, 즉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된다. 김희숙, “러시아 상징주의 문학 속의 오르페우스,” �러시아연구� 
24/2 (2014), 128-129.



통섭의 관점에서 보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 45

것을 학문적인 것보다 오히려 상위의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로 인해 상징주의

란 곧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인문학적 사조가 되는 

것이다.26) 따라서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의 역할은 음악과 문학의 관계성에 있

어 두 예술 간의 간극을 ‘상징’이란 관점에서 중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음악과 문학의 통섭의 방식들로 이 같은 현상을 읽

을 때, 문학에서 추구하는 ‘음악적 시’를 위한 상징과 음악에서 추구하는 ‘시

적 음악’을 위한 상징이 추구하는 목표는 비로소 동일한 것이 된다. 바로 이 

같은 결론은 이 연구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에 내포된 상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문화⋅예술적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 상징주의의 배경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관점은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제목과 언

어적 지시들에 대한 ‘문학적 코드’의 이해라는 점에 있다. 문학의 일반적 정의

는 ‘텍스트들의 집합’으로서의 의미이다.27) 즉 이 ‘집합’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나라들은 ‘고유한 문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는 언어에 의해 국가별 색채를 

띠는 것이라는 뜻인 한편, 동시대의 시대적 사유를 공유한다는 뜻이 된다. 한 

예로,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에는 특히 프랑스어로 된 작품의 제목과 지시

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크리아빈의 언어적 지배가 프랑스어이며 동시에 러

시아 상징주의의 근간이 프랑스로부터임을 연관시키게 한다. 또한 묘사적이고 

설명적인 그의 언어적 지시들은 스크리아빈이 음악에서 표현하려는 함축적 의

미들에 대한 간접적인 표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의 스크리아빈

에 대한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스크리아빈과의 문학적 교류로 밀접한 관계

를 맺었던 이바노프와 브류소프(Valery Bryusov, 1873-1924),28) 그리고 노

26) 이현숙의 연구에서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구별되는 러시아의 상징주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 시기 정신사
적 근원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이현숙, “러시아 상징주의 발생
과 근원,” �인문학연구� 35/1 (2008), 183.

27)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5%99 [2020년 2월 1일 
접속]. 

28) 이 두 상징주의 시인은 스크리아빈의 갑작스런 타계를 비통해 하는 시를 남기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Michael Wachtel, “The “Responsive 
Poetics” of Vjačeslav Ivanov,” Russian Literature 44/3 (1998), 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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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문학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파스테르나크 등에 대한 관련이 나타난다. 바로 

이 점은 스크리아빈의 문학적 영향력에 대한 음악계에서의 역 추적이 되는 부

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은 

‘러시아 은세기 상징주의 문학의 한 지류’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당대의 ‘시’라는 문학적 장르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스크리아빈만의 ‘상징주의 

시문학’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은세기의 상징주의 시학에 관한 관점

을 정리하는 것은 피아노 시곡의 문학적 장르로서의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부

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시적 상징주의의 이상을 스크리아빈 음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음악적 분석의 과

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상징주의 시29)를 전⋅후기로 나누

어 볼 때, 전기 상징주의의 시가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 아래 니체(Friedric 

Nietzsche, 1844-1900) 철학과 결합된 러시아 자본주의 성숙기의 사회적 심

리와 기분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후기 상징주의의 시는 전기 상징주의 시의 

형식상의 완성을 이루며 동시에 러시아 서정시의 전통으로부터의 독자적인 세

계관과 고유의 상징주의 미학을 전개하게 된다. 즉 전기 상징주의가 현실 세

계에 대한 부정 위에 비현실적 세계를 추구한 문학의 한 유파였다면, 후기 상

징주의는 비현실적이며,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개인 및 개인의 주

관이 중시된 하나의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리아빈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바노프30)를 위시로 한 후기 상징주의자들에게는 종교

로서의 상징주의, 절박한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상징, 그리고 진리와 신에 대한 

직관적인 지각이라는 교훈에 이른 결과가 바로 ‘시’가 되는 것처럼, 그와 동일

한 조건에서 상징주의에 대한 스크리아빈의 교훈에 이른 결과가 바로 ‘피아노 

시곡’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크리아빈 음악에 문학계에서의 연구적 시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의 피아노 시곡의 내용적 도출을 도울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29)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준우, “러시아 상징주의 시인들과 니체,” 
�슬라브학보� 15/2 (2000), 99-100.

30)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3336a [2020년 2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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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은세기의 문학적 장르로서 스크리아빈의 피

아노 시곡을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문학계에서의 시각들이 시적 내용에 대한 

해석의 배경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음악적 해석은 매우 묘사적이며 서

술적인 차원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Ⅳ장을 통해서는 ≪불꽃을 

향하여≫에 나타난 시적 해석을 중심으로 음악과 문학의 장르로서의 피아노 

시곡에 대한 통섭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불꽃을 향하여≫, Op. 72의 통섭

1. 시적 음악, ≪불꽃을 향하여≫의 플롯

≪불꽃을 향하여≫의 전체적인 구도는 <예 3>과 같이 E를 주축으로 증 4도 

관계의 Bb이 강조되는 E중심의 음악을 구성한다. 

<예 3> ≪불꽃을 향하여≫의 구성

즉 이 곡에서 신비화음(E-A#-D-G#-C#-F#)은 곡의 도입부에서부터 지속

되나 전반적으로는 E위의 13화음(E-G#-B-D#-(F#)-A#-C#)이 주도적으로 E

중심의 음악을 만든다. 또한 이 두 화음 간에는 구성음을 공유(E, A#, G#, 

C#, F#)하므로 E위의 신비화음에서 13화음으로 색채적인 변화들을 시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곡이 E위의 신비화음으로 시작하나 13화음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인데, 그 의미적 해석에 대해서는 분석의 후반부에 이어진다.

<예 3>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불꽃을 향하여≫에는 <예 4>와 같은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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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징적인 진행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E위에서 구성되는 신비화음의 연

속(마디 1-26)과 지속적인 트레몰로(마디 77-132)의 사용을 비롯해, 마디 27

부터 작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쓰인 테누토 및 악센트를 수반한 반부점 

형태의 단 2도 하행 진행이 그것이다.

<예 4> ≪불꽃을 향하여≫의 플롯

1) 마디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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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 129-137

3) 마디 81-82

<예 4>의 1)을 보면, 마디 1의 언어적 지시(sombre)와 함께 첫 화음이 E위

의 프랑스6화음(E-A#-D-G#)을 구성하는데, 이는 마디 3의 F#의 등장으로 

비로소 E위의 신비화음(E-A#-D-G#-C#-F#)을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진행

은 마디 5와 마디 11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이 단 3도 위에서 재현되는

데, 이는 다시 G위의 신비화음(G-C#-E#-B-E-A)과 Bb위의 신비화음

(Bb-E-Ab-D-G-C)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결국, 첫 번째 신비화음과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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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화음의 제시 사이에는 증 4도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프로메테우스≫ 

이후 신비화음의 쓰임이 특히 곡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

는 것이나, 증 4도 관계를 선호하는 스크리아빈의 작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곡임에도 곡의 시작부터 26마디에 걸쳐 신비화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예 4>의 2)와 같이 곡의 마무리는 E위의 

13화음(E-G#-B-D#-(F#)-A#-C#)을 구성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인데, 

특히 마디 129의 중간성부에서부터 강조되는 반부점 형태의 단 2도 하행 진

행(e-d#)은 흔히 조성음악의 최종종지에서 나타나는 단 2도 상행 진행(d#-e)

으로의 기대감을 완벽히 반하고 있다.

<예 4>의 2)는 이 곡의 마디 77부터 마디 132까지 지속되는 연속적인 트

레몰로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불꽃을 향하여≫에서의 트레몰로는 마

디 81(<예 4>의 3)의 언어적 지시(Éclatant, lumineux) 이후 더욱 폭넓게 사

용되며 더욱 강렬해진다. 이러한 트레몰로는 작품의 전반을 통해 아르페지오, 

싱코페이션, 넓은 범위에 걸친 음역의 사용 등이 더해지므로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불꽃의 형상이 더욱 더 확대되며 확장되어 나가는 인상을 남긴다.

<예 4>의 1)과 2), 그리고 3)에서는 작품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선율의 

반부점 형태의 단 2도 하행 진행(마디 27-29, 마디 129, 마디 131, 마디 

81-82)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곡의 도입부에서의 단 2도 상행 진행

(c#-d)이 단 2도 하행 진행(마디 27 d-c#, 마디 129 e-d#, 마디 81 ab-g)

으로 역행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 단 2도 하행 진행의 제시는 테누토 혹은 

악센트가 동반되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마디 81에서 언어적 지시(comme 

une fanfare)와 함께 강조된 이 음형의 등장은 새로운 섹션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하게 되며, ≪불꽃을 향하여≫ 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단 2도 하행 

진행의 강렬한 등장은 음악적 긴장도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 

≪불꽃을 향하여≫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적인 진행은 지속적이며 

그룹을 이루고 있고 또 언어적 지시를 통해 강화되므로 각각의 플롯을 형성하

게 된다. 여기서 먼저 가르시아(Susanna Garcia)의 연구를 언급할 필요가 있

다. 그는 스크리아빈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들에서 나타나는 플롯들에 대해 연

구한 바 있는데,31)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가르시아의 명명에 기준하여 

<예 4>의 1)은 ‘신비적 통합의 개념-신비화음’에, 2)는 ‘빛의 동기’에,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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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소환-팡파르 동기’에 각각이 상응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같은 점은 

후기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시곡 사이에 플롯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아노 시곡 외의 또 다른 후기 작품

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일이다. 반면에, 이

러한 결과는 서두에서의 가정처럼,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오케스트라 

시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내용, 또는 그러한 시도들이 피아노 시곡에서 소곡

의 형태로 압축되어 있을 가능성들을 역으로 확인시켜 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스크리아빈의 후기 음악 사이에서 이 같은 플롯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스크리아빈 후기 음악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된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사실

이며 이것이 <예 4>와 같이 보편화된 음악적 상징을 만들므로 그의 음악 안에서

는 유사한 플롯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때, <예 5>와 같은 

언어적 지시들은 이 같이 반복되는 플롯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스크리아빈 후기 

음악의 동질성 사이에서 작품마다의 특성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며, 음악

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며 묘사적으로 부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 5> ≪불꽃을 향하여≫의 언어적 지시

1) 마디 40-48

31) 가르시아(Susanna Garcia)는 스크리아빈 후기 피아노 소나타 내에서의 플롯을 
‘신비적 통합의 개념-신비화음, 신성한 소환-팡파르 동기, 영원한 여성-에로티시즘
의 표상, 빛의 동기, 비행의 동기, 어지러운 춤’ 등으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Susanna Garcia, “Scriabin’s Symbolist Plot Archetype in the Late Piano 
Sonatas,” 19th-Century Music 23/3 (2000), 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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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디 61-67

2. 음악적 시, ≪불꽃을 향하여≫의 상징

‘시’는 대표적인 언어 예술로 불린다. 음악 역시 의미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언어’라고 한다. 그러나 ‘시’는 언어가 갖는 의미 전달의 기능을 중지할 때 비

로소 ‘문학’으로서의, ‘시’로서의 본질적인 언어를 가지게 된다는 설명32)은 아

이러니 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시’가 표면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합

의가 전제된 것이며, 특히 상징주의 이후의 시가 대상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하

나 ‘추상’이라는 반소통적 특징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임을 상

기시킨다.33) 상징주의 이후의 ‘시’를 바라보는 이 같은 기본자세는 스크리아

빈의 피아노 시곡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불꽃을 향

하여≫의 ‘음악적 시’의 대상이 ‘불꽃’이라고는 하나 ‘추상’이라는 반소통적 특

징을 갖는 음악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꽃”의 내용적 의미에 대

한 해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불

꽃을 향하여≫의 분석에 앞서, ‘음악적 시’의 대상이 된 ‘불’이라는 소재의 측

32)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준오, �시론� (서울: 삼지원, 1999), 
56-131.

33) 고봉준, “김춘수 시론에서 ‘무의미’와 ‘언어’의 관계: 시의 현대성과 언어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1 (2017),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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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 이 곡에 나타난 시어로서의 ‘불’에 관한 의미적 접근에서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불꽃을 향하여≫는 스크리아빈이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를 쓴 이후, 

‘불’을 소재로 한 첫 번째 피아노 시곡이다. 가우보이(Anna Gawboy)는 스크

리아빈의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지적 배경으로써 니체의 �비극의 탄생�

(The Birth of Tragedy, 1872)을 첫 번째로 꼽았다.34) 이 점은 러시아 은세

기에 팽배해 있던 니체의 철학관이 스크리아빈에게 미친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 소재로서의 ‘불’(=빛)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관성 상

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니체에게 있어 ‘불’은 그의 철학적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논하는 중요 인물들인 헤라클레이토스,35) 디오

니소스,36) 엠페도클레스,37) 차라투스트라38) 모두가 ‘불’과의 관련성을 보인 

까닭인데, 니체에게 있어 ‘불’은 불빛이 갖는 진리 연관적 관점과 불꽃의 존

재, 생명 미학으로써의 관점을 보인다.39) 또한 스스로를 불꽃에 비유40)했던 

니체를 따라 자신을 ‘불’에 비유하기에 이른 스크리아빈의 시41)는 니체와의 

연관을 나타내는 매우 흥미로운 패러디가 아닐 수 없다. 즉 이 시에서 스크리

아빈 자신은 곧 ‘신’이 되고 ‘불’이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불꽃을 향

34) Anna Gawboy, “Alexander Scriabin’s Theurgy in Blue: Esotericism and 
the Analysis of Prometheus: Poem of Fire Op. 60,” (Ph.D. Diss., Yale 
University, 2010), 46.

35)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 
b25h0405a [2020년 2월 1일 접속]. 

36)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 
155XX51600016 [2020년 2월 1일 접속]. 

37)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 
193XX76900012 [2020년 2월 1일 접속]. 

38)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 
b18j2161b [2020년 2월 1일 접속]. 

39)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동훈, “니체와 ‘불의 연금술’,” �니체연구�

18 (2010), 210-212. 

40) “그래,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탐욕스런 불꽃처럼/타오르고 스스로를 연소 
시킨다/빛은 내가 잡는 모든 것이고/숯은 내가 놓는 모든 것이다/불꽃 그게 바로 
나다.” 원동훈, “니체와 ‘불의 연금술’,” 210. 

41) “나는 신이다/나는 만개(滿開)이며, 지락(至樂)이다/나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삼키는 정열(情熱)이다/나는 우주를 뒤덮는 불길이다.” 이덕형,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시학: 自我의 和聲,”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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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와 같이 ‘불’을 주제로 하는 자신의 음악 안에서 스크리아빈 스스로는 

음악적 정열을 불태우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꽃을 향하여≫의 대상이 의미하는 ‘불꽃’에는 니체적 의미의 

불에 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1903-1989)는 ≪불꽃을 향하여≫의 연주에서 이 곡을 “삶과 죽음 사이의 투

쟁”으로 설명한 바 있다.42) 즉 호로비츠의 연주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불’에 

대한 니체적 의미와 연결하면, 호로비츠는 이 곡에 대해 불꽃의 존재, 즉 생명 

미학적 입장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로써 호로비

츠의 연주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서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은 이 같은 문학적, 철학적, 언어적 측면 등에서

의 다양한 접근을 요하는데, ≪불꽃을 향하여≫에 나타나는 언어적 지시들은 

<예 6>과 같이 스크리아빈의 음악적 시의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 하는 구실을 

한다. 

언어적 지시 해석 마디

sombre 어두운 1

avec une émotion naissante 싹트는 감정으로 41

avec une joie voilée 베일에 가려진 기쁨으로 45

de plus en plus animé 더욱 더 생기를 가지고 61

avec une joie de plus en plus 

tumultueuse
점점 더 격정적인 기쁨으로 66

Éclatant, lumineux 찬란한, 빛나는 81

comme une fanfare 팡파르처럼 81

<예 6> ≪불꽃을 향하여≫의 언어적 지시와 해석

<예 6>에서와 같이 ≪불꽃을 향하여≫에 나타나는 언어적 지시들은 작품의 

2/3지점(마디 81)까지 지속된다. 여기서 빛을 향해가는 양상은 점차적으로 확

42) “It really is… it really is a struggle between life and death.” https://youtu. 
be/E4wuqR2NdF8 [2020년 2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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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고조되는데, 이는 스크리아빈이 ‘불’(빛)의 상징적 표현들에 대해 점진

적인 지시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전적으로 언어적 지시에 

의거해 풀이해 보면 ‘어두운 상태’(sombre)를 나타내는 지시어에서 ‘기쁨

(joie), 생기(animé), 격정(tumultueuse)’ 등의 긍정적인 시어들이 사용되면

서 점차적으로 빛의 힘으로 인해 ‘완전히 밝아진 상태’(Éclatant, lumineux)

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곡의 마지막 언어적 지시인 ‘팡파르처럼’ 

(comme une fanfare)으로 미루어 볼 때, ≪불꽃을 향하여≫의 방향성, 즉 

‘향하여’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마디 81 이후로

는 언어적 지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스크리아빈은 작품의 

끝까지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상태를 상기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극히 묘사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이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관점에서 이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는 시와 음악이 관

념적인 언어라는 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스크

리아빈 의식의 관념적 내용들이 음악과 시로 표출된 것이 바로 피아노 시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꽃을 향하여≫에서의 언어적 지시들을 헤아리는 일

은 스크리아빈의 ‘불’에 관한 철학을 배경으로 한 ‘불=신=스크리아빈’으로 동

일시되는 관계성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꽃을 향하여≫

의 ‘음악적 시’가 상징하는 바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존재, 즉 음악적 삶 속에 

고뇌하는 작곡가 자신과 동일시되는 ‘불’이 갖는 관념적 언어의 음악화에 따른 

해석이 되는 것이며, 이 곡에서는 작곡가 본인의 음악적 삶의 방향성이 점차 

더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가고 있음을 그 언어적 지시들에 따라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향하여≫의 ‘시적 음악’과 ‘음악적 시’가 동시에 만들

어내는 음악적 상징주의로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불꽃을 향하여≫의 플롯을 

지지하는 언어적 지시가 제시된 부분의 음악적 특징들을 재고하는 것으로 가

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꽃을 향하여≫에 나타나는 언어적 지시들은 스크

리아빈이 갖고 있는 철학적, 문학적 관념들의 음악적 반영 정도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상징들을 더욱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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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언어적 지시 특징 음형 다이나믹

1 sombre
E프랑스6화음→E신비화음으로 

진행

베이스 

오스티나토
pp

41
avec une émotion 

naissante
베이스의 완전 4도(e-b) 진행 5잇단 음표 pp

45
avec une joie 

voilée

마디 41 선율의 증 2도 위 

재현
5잇단 음표 p

61
de plus en plus 

animé
마디 57의 변형 5잇단 음표 p

66

avec une joie de 

plus en plus 

tumultueuse

마디 61의 증 2도 위 재현 5잇단 음표 p

81 Éclatant, lumineux 새로운 섹션의 시작 트레몰로 ff

81
comme une 

fanfare
선율의 하행 단 2도 진행 강조

3잇단 음표 

및 악센트
ff

<예 7> ≪불꽃을 향하여≫의 언어적 지시와 음악적 관계

<예 7>에서와 같이 이 곡에서의 언어적 지시들과 음형적인 특징들을 연결

해 보면, 스크리아빈은 ‘어두운 상태’(sombre)일 때에는 E-G-Bb로 지속되는 

베이스 오스티나토 음형(마디 1-40)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변

화되는 상태’(avec une émotion naissante, avec une joie voilée, de 

plus en plus animé, avec une joie de plus en plus tumultueuse)에 있

을 때는 5잇단 음표를 썼으며, 마디 81 이후 빛으로 인해 ‘완전히 밝아진 상

태’(Éclatant, lumineux)에서는 트레몰로 음형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스크리아빈에게 있어 언어적 지시는 시적 표현을 

위한 음악적 동기들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상관관계들

이 언어적 지시에 의해 더욱 분명해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이나믹의 변화도 시적 음악의 내용을 읽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다이나믹의 변화는 언어적 지시와 함께 ‘어두운 상태’(마디 1-40)

에서는 pp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상태’(마디 41-80)에서는 p가, 또 

‘완전히 빛이 밝혀진 상태’(마디 81-137)에서는 ff가 주도하는 까닭이다. 특히 

이 다이나믹의 변화는 마디 81 이후 언어적 지시를 대신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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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아 불빛의 상황을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디 81이 후 ff를 유지

하다가 마디 87의 f, 마디 103의 p, 다시 크레셴도 되어 마디 107의 f, 마디 

129의 ff로 이어지는 일련의 다이나믹의 변화는 불빛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마치 바람에 의해 불이 흔들리듯 순간순간 불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강해지는 

변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로비츠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빌자면, 

삶이 빛이고 죽음이 어둠이라는 가정 아래, 이러한 다이나믹의 변화는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사이에 놓인 죽음과도 같은 삶과의 투쟁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아노 시곡에서 스크리아빈은 특정한 언어적 지시와 음악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결시키므로 스크리아빈의 사상과 철학이 반영된 보편화

된 음악적 상징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시적 음악이 된 음악적 상징들은 하

나의 플롯으로 엮이게 되며 음악적인 인과 관계의 생성으로 인해 특징적인 이

야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접근들을 통해 ≪불꽃을 

향하여≫에서는 어둠의 음악적 상징이 E위의 ‘신비화음’이었다면, 빛의 음악

적 상징은 ‘트레몰로’가 되는 것이며 곡의 방향성은 ‘빛의 상태’를 지향했으므

로 ≪불꽃을 향하여≫의 최종 마무리는 E위의 신비화음이 아닌 E위의 13화음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에는 무언가(無言歌)와도 같

이, 그의 언어적 지시들로 상기되는 스크리아빈만의 텍스트 페인팅 기법43)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에는 언어적 상징과 

음악적 상징이 합일을 이루므로 러시아 은세기의 철학 아래 ‘음악의 언어화’, 

‘언어의 음악화’라는 특징을 갖게 되며, 이로써 스크리아빈만의 독자적인 러시

아 은세기의 상징주의 시문학의 한 장르가 피아노 시곡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통섭적 고찰을 따른 이 연구의 결과들은 스크리아빈 피

아노 시곡의 구조분석을 뒷받침하고 그 본질적 의미들의 파악을 이끌며 음악

적 해석의 객관화를 돕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3) 예를 들어, 바워스는 ≪불꽃을 향하여≫에 나타나는 하행 2도(즉 팡파르 동기)를 ‘불
꽃이 타들어가는 소리’에 대한 묘사로 설명한다. Bowers, Scriabin: A Biography,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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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면서

이 연구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의 이해를 위한 통섭의 접근 방법이 문학

과의 상호연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의 모색이 되고 더 나아가 담론 형성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에 궁극적인 의의를 둔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러시아 은세기의 문화적 배경이 스크리아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러시아 문학에서 조명되는 스크리아빈은 어떤 평가와 

연구의 대상인가? 셋째, 스크리아빈 피아노 시곡은 문학적, 음악적 무엇을 함

축하고 있는가? 넷째, ≪불꽃을 향하여≫의 내⋅외재적 분석은 무엇을 조명하

는가? 마지막으로 통섭적 접근을 통한 스크리아빈 피아노 시곡의 종합적 이해

는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들이 첫째, 국내 

러시아 문학과의 상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후속 연구들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즉 러시아 문학과 음악과의 학제 간 교류를 촉

진하고 두 학문이 갖는 시너지로서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하여 21세기 학문이 

지향하는 목표의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길 바란다. 둘째, 음악분석 

및 현대음악교과에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대학 수업에서 소개되는 스크리아빈

의 음악은 ‘신비화음’의 구성과 색채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러시아 상징주의를 바탕으로 한 스크리아빈의 음악언어에 대한 해설과 그 접

목은 20세기 초기 음악을 읽기 위한 역사적, 철학적, 문화적 배경 등 다방면

의 이해를 돕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셋째, 연주자의 시각에서 스크리아빈 음

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다뤄지

는 스크리아빈에 관한 레퍼토리는 몇몇 피아노 소나타에 한정적이다. 그러므

로 그의 피아노 시곡에 대한 연주자들의 음악적, 언어적 이해가 좀 더 풍부한 

음악적 실제로 연결되길 바란다. 넷째, 스크리아빈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자료 

활용과 연구대상으로서의 관심을 기대한다. 스크리아빈의 음악에는 그 시작에 

철학적, 문학적, 언어적 다양성 등이 놓여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은세기라는 짧

은 예술사적 시기의 모든 특징을 구조로, 장르로, 언어적 함축 등으로 포용하

고 있는 그의 영역은 동시기 문화의 맥락에서부터 필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스크리아빈에 대한 음악계와 문학계에서의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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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섭의 관점에서 보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시곡:

≪불꽃을 향하여≫, Op. 72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 원 선

이 연구는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 음악에 투영된 문

학적 상상력과 함의들을 문학계의 연구적 시각들과 그 배경들을 통해 통섭

(consilience)의 논리에서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시곡’이라는 장르로 표출된 

스크리아빈 음악의 함축된 언어들을 재해석하며 이를 그의 마지막 피아노 시

곡인 ≪불꽃을 향하여≫(Poème “Vers la flamme,” Op. 72)의 분석적 고찰

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통섭의 시각이란 스크리아빈과 그의 음악을 

해석하는 다각화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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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riabin’s Piano Poem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lience: 

An Analytical Study focused on 

Poème “Vers la flamme,” Op. 72

Choi, Won Sun 

This study collected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implications 

projected in Scriabin’s music from the principles of Consilience 

through the literary perspectives and backgrounds. In this process, 

the implied languages of Scriabin’s music expressed in the genre of 

poetics were reinterpreted and the last piano poem, Towards the 

Flame (Poème “Vers la flamme,” Op. 72)’s analytical consideration 

is reflected in the view of Consilience. Therefore, the perspective 

of Consilience can be found in that it provides a diversified 

perspective to interpret Scriabin and hi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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